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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 개척부터 물류까지… 수출기업 애로 풀어 경쟁력 키운다
- 위성곤 지사, 31일 수출기업 7개사와 간담회… 현장 건의사항 청취 -

- 7월 수출 1억 6,768만 달러 역대 최고… 기업 의견 반영한 지원 논의 -

❏ 올해 제주지역 수출이 반도체와 항공기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7

개월 연속 전국 증가율 1위를 이어가고 있다. 제주특별자치도는 

이 같은 성장세를 수출 현장 곳곳으로 넓히기 위해 31일 도청 삼

다홀에서 도내 수출기업, 유관기관과 함께 ‘제주 수출 발전방안 

간담회’를 열었다.

 ❍ 간담회에는 반도체와 식품, 화장품, 농수축산물 분야 수출기업 7

개사와 경제통상진흥원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, 한국무역

협회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등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

들이 참석했다.

❏ 기업들은 해외 판로 확대와 현지 판촉, 물류비 부담, 인증·검역

과 인력 확보 등 수출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.

 ❍ 강금란 ㈜한국무수출 대표는 “제주상품을 1년 내내 판매하는 

상설 매장이 있으면 좋겠다”며 일회성 판촉을 넘어선 상설 판

매관 운영 제안했다. 기업 선택형 지원 방식과 해외 출장 지원 

확대 등도 건의했다.

 ❍ 강춘일 ㈜제주인디 대표는 지난 7월 일본 100개 오프라인 매장

에 입점한 사례를 소개하며 “판매를 이어가려면 현지 홍보가 

뒷받침돼야 한다”고 말했다. 유럽·북미권 해외 구매자 상담과 

판촉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.

 ❍ 위 지사는 수출기업이 지원사업마다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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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록 지원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, 다른 지역과 공

동으로 해외 판매공간을 운영하는 방안도 살펴보도록 했다.

 

❏ 인재 확보와 긴 검역 절차 등 업종별 구조적인 과제도 제기됐다.

 ❍ 김상훈 제주반도체 전무는 제주 본사 인력의 64%가 제주 출신

이라며 “제주 기업인 만큼 지역 인력을 채용하려 노력하고 있

고, 도외 채용 인력도 제주에 정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”고 말

했다. 이어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

건의했다. 위성곤 지사는 산업통상부와 협업할 수 있는 지원방

안을 찾고, 다른 반도체 설계기업의 제주 유치와 연계한 지원도 

검토하겠다고 밝혔다.

 ❍ 한용옥 ㈜제주광어 대표는 “제주에서 수출하는 활어를 검역하

려면 부산 등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해 업무일 기준 4박 5일가

량이 걸린다”며 “긴급 주문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제주에서 

검역이 이뤄지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”고 요청했다. 위 지사는 

관계 부서가 지역 국회의원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과 함께 

해양수산부, 행정안전부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했다.

❏ 이와 함께 ▲축산물 가격 변동 대응방안 ▲수출 상담 시 전문 통

역 지원 ▲미국 수산물 수입규제 대응 등도 논의됐다.

 ❍ 특히 인공지능(AI)을 수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주요 

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. 위 지사는 문서·이메일 업무 효율화

와 기업 특성에 맞는 해외 홍보 대상 발굴 등을 예로 들며 “기

업별 활용 수요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면 필요한 교육과 지원

방안을 검토하겠다”고 밝혔다.

❏ 제주 수출은 올해 들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. 

 ❍ 7월 수출액은 1억 6,768만 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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했다. 전월(8,906만 달러)보다 88.3% 늘어난 규모로, 1월부터 7월

까지 누적 수출액은 6억 998만 달러에 이르러 지난해 연간 수출

액 3억 4,042만 달러를 넘어섰다. 

 ❍ 7월 수출의 53.9%를 차지한 반도체와 39.7%를 차지한 항공기가 

실적을 이끌면서, 제주의 7월 수출 증가율은 전국 평균(63.0%)을 

크게 웃도는 417.3%를 기록했다. 

❏ 위성곤 지사는 “기업이 여러 곳을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에 지

원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”며 “오늘 나온 건의를 하나씩 

챙겨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으로 만들겠다”고 말했다.


